
디자인의 예술적 요소와 제작의 공업적 요소가 결합한 독특한 작품이 한국을 찾았

다. 멀리서 보면 형태가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단순한 선이나 점으로 변한다.
 

 

평면 작품이면서도 회화가 아니고, 인물을 조각하면서도 형태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예술적 아이디어를 3D스캐닝과 컴퓨터 절삭을 통해 구현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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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영상톡 ]"3D스캐닝과 컴퓨터 절
삭이 구현한 현대 조각" 자비에 베이
앙 개인전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
-1월 10일~2월 15일까지 'Xavier Veilhan' 전시

-이미금 대표 "80% 완공된 상태에서 개관전 오픈"..동네 명소로 자

리매김

https://www.youtube.com/watch?v=XboeD_UigAg
https://www.youtube.com/channel/UCf66pA5CvdeaHeb5_KkMKjQ


[자비에 베이앙이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은으로 만든 '나타샤(Natasa)' 작품을 응시하고 있다.]

 

국내 대표 갤러리인 313 아트 프로젝트가 서울 청담에 이어 성북에 문을 열면서 개

관전으로 프랑스 작가 자비에 베이앙(55·Xavier Veilhan)을 선택했다.
 

자비에 작가의 개인전 'Xavier Veilhan'이 2월 15일까지 열린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대형 모빌작품 '그레이트 모빌'(Great Mobile)을 설치

한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찾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였다.
 

 

아파트 사이에 있던 브런치 카페를 인수해 꾸민 갤러리는 기존의 건물 뼈대를 살리

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단번에 주변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물이 되면서

동네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자비에 베이앙이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카본으로 만든 '마크(Marc)'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금 313 아트 프로젝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0% 완공된 상태에서 개관

전을 오픈했다. 3월 두 번째 전시 때는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이라며 "성북점

이 만들어지면서 자비에 전시를 시작으로 3월 제여란, 4월 플로리앙&마키엘 키스트

르베르, 5월 박기원 전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여란 작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는 것이며, 플로리앙

&마키엘 키스트르베르는 이 대표가 3년간 따라다닌 끝에 전시가 이뤄졌다는 후문이

다.
 

 

개관전의 주인공인 자비에는 2009년 프랑스 베르사유 Chateau de Versailles에서 개

인전을 가지며 프랑스의 대표 작가로 부상했다.
 

 

그는 2014년 313 아트 프로젝트 청담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개인전이며,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전시 이후 2년 만의 개인전이

다.
 

 

이번 전시는 평면과 조각으로 구성해 성북점에 15점, 청담점에 3점을 설치했다.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자비에 베이앙의 'Ghost Landscape']

 

▶실내 환경에 어울리는 평면·조각 작업
 

 

작가는 최근에 다양한 예술영역을 포괄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전시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실내 환경에 어울리는 평면 작업이나 조각 작업을 했

다. 특히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장르에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 실험적인 제작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비에 베이앙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작품은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

스관 전시했던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준비했다" 며 "인천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돼있

는 모빌과 같이 크기가 큰 작품들 위주로 하다가 이번 전시는 가정환경에 맞게 크기

를 줄였지만 그만큼 알차고 좋은 작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기존 작품보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작품의 방향도 달라졌다.
 

 

자비에는 "크기가 큰 작품의 경우는 제작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

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지만, 작은 작품과 제작 과정은 비슷하다" 며 "작품이 좀 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작품인지, 집안에 어울리는지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작가는 현재 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디자인하고 있다고 한다.
 

 

▶조각 같은 평면 작품
 

 

전시장에는 'Ghost Landscape'(유령풍경)라는 특이하게 생긴 평면 작품이 눈에 띈다.

유화도 아닌 것이 멀리서 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검은색 점들만 보인다.
 

 

이 작품은 캔버스에 페인트를 칠해서 완성하는 일반적인 평면 작품이 아닌 재료를

깎아서 만든 작품이다. 3차원적인 조각의 공정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자재 자체가 정직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조각의 연장선으로 볼 수

도 있다. 검은색 플라스틱 배경을 깔고 그 위에 알루미늄을 두 번 깐 다음에 기계로

갈아서 점들이 나타나게 했다. 자재를 걷어내면서 작품이 완성됐다는 것이 재밌는

요소이다."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자비에 베이앙의 'Rays']

 

5년 동안 진행해온 대형 작품인 레이즈(Rays) 연작의 축소 버전도 흥미롭다.
 

 

철망을 연상시키는 레이즈는 가늘고 길 철사가 서로 엇갈려 격자무늬를 이루고 있

다. 매우 큰 크기로 야외에 설치된 작품이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1m 내외 크기로

제작됐다.
 

 

"대형 크기의 작품이긴 하지만 그 사이로 틈이 있기 때문에 작품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인다. 어떻게 보면 작품 사이로 투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중점인 작품이

다. 이 거대한 작업을 집안에다 설치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축소 작품을 만들었다."
 

 

레이즈 축소 버전은 페인팅이 아닌 3D작업을 벽에다 거는 부조(relief)로 만든 것이

다. 하지만 야외에 설치된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이사이 틈이 많아서 그 뒤에 있는 환

경도 볼 수 있게 제작했다.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자비에 베이앙의 카본으로 만든 '마크(Marc)']

 

▶추상으로 가는 조각
 

 

1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2m 10cm 크기의 카본(탄소)으로 만든 조각 작품 '마크

(Marc)'가 중앙에 서 있고, 그 옆에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은으로 만든 나타샤

(Natasa) 조각이 관람객을 맞는다. 1층 안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나타샤(Natasa)'

조각이 바닥에 앉아 있다. 2층에는 나무로 만든 '자나(Jana)' 조각 작품 두 점이 놓였

다.
 

 

자비에는 조각의 재질에 큰 의미를 둔다. 카본의 경우 가장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적인 원소이다.
 

 

"탄소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소이다. 다이아몬드도 탄소를 압축해서 만든 것

이고, 탄소가 우리의 존재의 기본이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자재로 현대적인 작품

을 했다는 것이 재밌는 요소이다. 나무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어떻게 보면 원

래 살아있던 자재로 가장 모던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다."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자비에 베이앙의 은으로 만든 '나타샤(Natasa)']

 

조각 작품은 서 있는 자세에 따라서 그 모델이 된 사람의 성격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

을 수 있다.
 

 

'나타샤'는 여성인데 자세가 남성적인 느낌이 난다. 다리를 벌리고 앉은 자세에서 팔

은 다리에 걸치고 있다. 20년 전까지 이런 자세를 취했다면 굉장히 남성적이라는 느

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대적인 여성은 이런 자세도 자연스럽다.
 

 

"시대의 느낌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정한다.

그리고 실제 모델이 친구이기도 한 나타샤와 마크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성격 태도를

잘 나타내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해서 작품을 했다."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자비에 베이앙의 나무로 만든 '자나(Jana)']

 

2층에 있는 '자나'는 특별한 인연으로 작품의 주인공이 됐다.
 

 

"모델 스캐닝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데, 바로 직전에 모델이 취소됐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베니스 비엔날레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태도가 재밌거나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데려온 사람이 자나이다. 자나를 스캐닝해서 작품을 완

성했다."
 

 

작가가 작품 이름으로 풀네임이 아닌 '나타샤' '마크' '자나'처럼 퍼스트네임만 쓰는

이유는 관람객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투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조각의 구현 과정은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사진 촬영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요즘은

1초도 안 돼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앉아서 자세를 잡고 사진을 찍은 과

정이 길었다.
 

 

"먼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대상을 3D로 스캐닝한다. 15년 전만 해도 스캐닝 작업은



한 시간가량 걸렸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10분 내로 완성된다. 스캐닝한 다음

에 자재를 고르고 컴퓨터가 달린 기계로 깎아내서 작품을 만든다."

[313 아트 프로젝트 성북에 전시된 자비에 베이앙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나타샤(Natasa)']

 

조각 작품들은 눈, 코, 입이 없는 직선의 형태로 구현된다.
 

 

"자세한 형태보다는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많이 둔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형태만 보

면 그 시대, 그 문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이 보

일 수 있지만 가까이 접근해서 보면 현미경으로 비추는 듯이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자체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추상의 개념으로 넘어간다."
 

 

자비에 베이앙의 평면 작품과 조각 작품은 하나의 큰 개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

다.
 

 

평면 작품은 멀리서 보면 형상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점들만 보인다. 비슷한

개념으로 조각 작품 또한 멀리서 보면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가까이 가면 선들

만 보인다. 따라서 그의 조각은 추상적인 형태로 보이는 동시에 실제 사람에게서 느

낄 수 있는 신체적 존재감을 발산한다.



홍준성 기자(jshong@ajunews.com)

 

자비에의 공업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결합한 독특한 작품을 감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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